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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

교황청 “미 추기경 

성학대 사건 은폐 없었다”

교황청이 10일 시어도어 매캐릭(90·미국) 전 

추기경의 아동 성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장기간에 

걸쳐 이를 소홀히 한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은폐 

시도는 없었다는 450여 쪽의 진상 보고서 보고

서를 공개했다.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이다.

미국 가톨릭계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매캐릭 

전 추기경은 1970년대 초 10대 신학생들과 동

침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

2018년 추기경직에서 면직됐다. 이어 작년 초 

교회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사제직마저 

박탈당했다.

매캐릭 전 추기경 관련 의혹은 수십 년 전부

터 미국 교계에서 소문으로 돌았다. 하지만 그

는 2000년 미국 워싱턴DC 대주교로 임명된 데 

이어 2001년에는 가톨릭교회 교계제도에서 교

황 다음으로 높은 추기경직을 꿰차는 등 승승

장구했다. 

당시는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으로 재위하

던 때로, 교계 안팎에서는 교황청이 관련 의혹

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

기됐다.

교황청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이러한 의혹 전

반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내부 심층 조사 내용이 

상세히 담겼다. 보고서는 매캐릭 전 추기경 관

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사실관계 확인 및 진

상 규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했다. 

다만, 보고서는 당시 워싱턴 주교들이 해당 의

혹에 대한 불완전하고 잘못된 정보를 교황청에 

제공해 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

점 등을 들어 교황청 차원의 은폐가 있었다는 

주장은 배척했다.

매캐릭 전 추기경 관련 의혹은 2005년 즉위한 

베네딕토 16세 때에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

뤄지지 않다가 2017년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

그의 성 학대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면서 주목

을 받기 시작했다.

껍데기는 가라!(루가 18,9-14)

장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

는 사람의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

고 있다.

이것은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

도한 내용을 보아서도 입증이 되고 

있다. 바리사이파 사람은 그야말로 

잘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

자신의 기도로 삼고 있고, 세리는 사

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

처지를 알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

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다. 여기에서 

중요한 사실은 바리사이파 사람이 

세리보다 인간적으로 잘못 살았다

거나 또는 세리가 오히려 잘 살았다

고 하는 인간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

것이다.

■ 겸손해야 실체 파악

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

계에 있어서 인간들의 평판이나 판

단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

하고, 오히려 관계성에 놓여있는 당

사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

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

있다. 바리사이파 사람은 인간적으

로 볼 때 완벽한 삶을 살고 있고, 이

러한 면에서 볼 때 자신을 죄인이라

고 생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

우 어려운 일에 속할 것이다. 왜냐하

면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.

그러나 그는 분명히 성전에서 기

도하고 난 후의 정황을 깨닫지 못하

고 있다. 진정한 겸손은 인간의 실존

을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. 인간

이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보았을 때

에 인간은 사회라는 허상에서 벗어

나 하느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

고, 이러한 하느님과의 관계 정립은 

당사자와 하느님 사이에만 성립된다

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.

-김신호 신부-

 사랑의 심리적인 상태나 또는 그 

사람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

을 인간은 계속하고 있다. 그러나 우

리나라에 전해오는 말 중에‘열길 

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 속

은 알 수가 없다’는 표현이 있듯이, 

사람의 속을 파악한다는 사실은 매

우 어려운 일이다.

어떤 관찰이나 실험 또는 현상의 

통계에 의하여, 어느 정도 사람의 심

성이나 심리적인 상태가 파악되고 

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

만, 아직도 사람을 알고자 하는 시도

는 사람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가

능성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머물러 

있다고 볼 수 있다. 우리는 사람을 볼 

때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 것이라

는 추측을 하게 된다.

옷을 잘 입고 행동이 점잖은 사람

을 대하는 것과, 옷을 남루하게 입은 

사람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같게 

나타나는 것은 매우 드물게 관찰되

고 있다.

사람은 자신이 좀더 긍정적으로 

평가되기를 원하고, 인정받으려는 

심리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. 이러

한 심리적 경향은 실제적으로 옷을 

좋게 입는다거나, 또는 상표가 있는 

옷을 선호하게 만들며, 자동차 도 고

급스러운 차종을 선택하도록 하는 

데 영향력을 발휘한다. 그리고 실제

로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의 겉모습

과 그 사람의 소유물에 기준하여 우

선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.

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중에,‘얻어

먹는 사람일수록 옷을 깨끗하고, 고

급스럽게 입어야 한다’는 표현을 한 

적이 있다. 얻어먹는다는 사실에 있

어서는 거지나 옷을 잘입은 사람이

나 같지만, 하나는 멸시를 받으면서 

얻어먹고, 한 사람은 인정을 받으면

서 얻어먹게 되므로, 이왕이면 자존

심을 세우고 체면이 좀 덜 상하는 쪽

이 낫다는 의미를, 이 말은 함축하고 

있다.

인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

겉 껍데기에 해당하는 요소에 의해 

많이 좌우되고 있다. 현실적인 삶에

서 보면 이러한 외적인 요소에 일생

을 허비하면서 삶을 마치는 존재가 

곧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도

록 한다.

■ 겉모습만 보고 평가

오늘 복음에 나타나는 두 사람, 즉 

바리사이파 사람과 세리는 인간 사

회에 통용되는 이러한 판단과 삶의 

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나 하는 사

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

있다. 우선 바리사이파 사람은 사회

에서 존경받고 남에 인정받는 삶을 

살아나가는 전형적인 타입으로 나

타나고 있다.

이에 비해 세리는, 이름 그 자체로 

사람들에게 경멸과 업신여김을 당

하며 사는, 그야말로 사회에서 가

▲ “세리와 바리사이” 그림= James Tissot, 

https://www.brooklynmuseum.org/

         opencollection/objects/4532


